
		
			[image: Cover image]
		

	
    
      
        
          	
          	
        

        
          	
        

        
          	
            [ Article ]
          
        

        
          	Forum for youth culture - Vol. 0, No. 79, pp.13-40
        

        
          	ISSN: 1975-2733			
					(Print)
				2713-797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Jul 2024

        

        
          	Received  31 May 2024
Revised  17 Jun 2024
Accepted  21 Jun 2024

        

        
          	
            FFYC_2024_n79_13

            DOI: 
            https://doi.org/10.17854/ffyc.2024.07.79.13
          
        

        
          	
            여대생들의 연애에 대한 의미화: “썸”의 역설적 기능에 대한 서사 연구
          
        

        
          	
            
              
                Jung, Gowoon
                1)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 Hee University

        

        
          	
        

        
          	
            The Meaning of Dating for Young Female College Students: Narratives on the Paradoxical Function of “Sseom” Situationship
          
        

        
          	
            
              
                정고운
                1)
              
            

          
        

        
          	
        

        
          	1)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청년 여대생들이 썸의 행위를 의미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여대생들은 썸의 행위를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잘 맞는 호환성을 가진 잠재적인 연애 상대를 검토하는 유연한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썸의 다른 목적은 설렘, 스릴의 감정과 함께 친밀감을 공유하는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썸의 실천은 여전히 한국 사회 내 낭만적 사랑 관념의 일부가 잔존하며, 이러한 신화에 대한 개인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 전환과 개인화의 영향으로 호환성을 담보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에, 여대생들은 낭만적 사랑의 서사보다 썸의 관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서사를 선택하며 낭만적 사랑 관념을 협상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개인화라는 이행기적 상황 에서 여성들이 감정적 합일이라는 낭만적 사랑 관념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러한 문화에 단순히 종속되기보다 문화적 서사를 적극적으로 선택, 해체, 균열시키며 주체적 행위를 선택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썸이 이중적(daul)이며 역설적인(paradoxical) 기능을 가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초록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40 college wome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young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ive as the meaning of dating, especially the practice of sseo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ived the practice of "sseom” as a flexible period for evaluating a potential romantic partner for compatibility, aiming to minimize emotional wounds. On the other hand, another function of sseom was seen as an alternative relationship where individuals could experience a sense of stability by sharing intimacy, along with excitement and thrill.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vident that the practice of sseom still reflects remnants of romantic love in Korean society, indicating the existence of individual desires for such romantic myths. In a time when meeting a compatible partner has become more challenging due to the influence of neoliberal economic transition and individualization,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chosen an alternative narrative. They focus on the practice of sseom itself rather than the traditional romantic love narrative, negotiating the concept of romantic love. Ultimate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within the context of neoliberal transition and individualization, women actively choose, deconstruct, and disrupt cultural narratives instead of simply conforming to the framework of romantic love while pursuing the ideal of romantic emotional harmony. Their decision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dual and paradoxical functions of ss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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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최근 국내 미혼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담론이 부상한 이래, 90년대생 청년들은 ‘연애하지 않는 세대’로 표상되어왔다(이승연, 2022).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44세 연령대에서 연애 중인 남성이 26.8%, 여성이 31.8%로 10명 중 7명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연애프로그램(e.g. SBSPlus ‘나는 솔로’, 넷플릭스 ‘솔로지옥’, MBN ‘돌싱글즈’)의 인기와 데이팅 앱의 활성화는 청년들의 연애에 대한 관심이 변동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분석 되어야 할 실체임을 보여준다(이승연, 2022). 자연스러운 만남이 제한된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들은 틴더, 글램 등 데이팅앱으로 매개된 연애시장에 진입하기도 하고, 커리어의 불안정(precariaty)속에서 시간과 감정을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개인주의가 부상한 이래로 청년들에게 연애는 설렘의 감정소비와 ‘나(self)의 성장’에 중요한 과업 (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72)으로 인지되거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저성장시대의 불안 속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안혜상, 2017).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연애와 사랑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이성교제를(이하 연애로 통칭) 주로 저성장시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왔다(박은지, 2021; 안혜상, 2017; 한금윤, 2015). 먼저 이성교제 감소 현상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지연된 취업준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 더 나아가 청년세대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그 자체로 연애, 결혼,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 관리 차원에서 포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한금윤, 2015). 이러한 이유로 삼포세대라 불리우는 청년들의 사랑법은 ‘낭만적, 우발적, 이상향적이기보다는 합리적, 공리주의적, 교환가치중심적인 것’으로 그려져 왔다(박은지, 2021: 307-308). 한편, 연애의 시작과 유지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데, 자아실현을 위한 직장 내 생존경쟁(박은지, 2021), 나르시시즘적 개인성의 실천(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 소비자본주의에 따른 데이트 비용 지출(오세일, 박태진, 2016),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의 갈등(박은지, 2021; 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청년과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따른 감정관리 차원에서 연애를 선택하거나 회피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설명은 감정을 교환 가능한 자원이자 재화로 간주하는 교환론적 합리적 접근에 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감정을 시간, 물적자원 등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하나로 포함 시켰을 뿐, 주체가 관리하는 감정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한편, 후기근대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등장한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은 전통적 의미의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Giddens, 1992/2003). 개인의 정체성, 취향, 선호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개인들이 서로의 취향을 인정한 채 관계를 이루어가는 합류적 사랑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추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서구사회에서 회자되는 대학생들의 연애는 캐쥬얼한 연애(casual dating)나 가벼운 만남(hook-up) (Bogle, 2008; Hamilton and Armstrong, 2009)으로 청년들은 연애 상대를 발견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등 연애 시장이 변화되었다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Dalessandro, 2018; Illouz, 2013). 한국사회 내에도 청년들의 연애풍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는 “썸”이다(김정영, 이정민, 이소은, 2014; 박소정, 2016; 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 안혜상, 2017).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썸은 호감은 분명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단계(김정영, 이정민, 이소은, 2014), 관계의 지속성을 전제하지 않아 단절이 쉬우면서도 책임이 없는 관계(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 연인 관계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는 관계, 장기적인 책임이 탈각된 관계(박소정, 2016)로 정의되었다. 특히 썸에 대한 철학적 연구들은 썸이 가지는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연인관계로 진입하기 전 서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무지를 불식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이정규, 2019; 최성호,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썸의 특징이 연인관계로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함, 불확실성, 불확정성에 있다고 분석하고 그것이 지속성, 책임감, 장기적 관계성이 탈각된 유동적 친밀성의 관계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썸의 행위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감정까지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전면화(박소정, 2016; 안혜상, 2017), 감정 표현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등장(안혜상, 2017)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썸을 연애를 포기당한 세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의 행위성을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가진 특성을 단선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썸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함으로써 낭만적 사랑과 결별하거나 그것의 균열이 발생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썸을 통해 낭만적 사랑 관념의 일부가 여전히 추구되고 협상되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사회학적 관점(Cultural Sociological Approach)을 바탕으로 청년 여대생들이 썸의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문화사회학자인 Ann Swidler(2013)에 따르면 개인 행위자 들은 사랑에 관한 다양한 문화적 서사1)와 레퍼토리를 연장통(toolkits) 삼아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40명의 여대생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썸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호명된 과정을 분석하고, 썸이 가지는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목적을 드러낼 것이다. 오늘날 청년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우선시하며 “비연애”담론을 담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임국희, 2020).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시되고(김은정, 2011; 임국희, 2020), 연애의 대체제로 썸이 기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양동옥, 김경례, 2017), 청년 여대생들이 구성하는 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친밀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기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 내 친밀성이 변동하는 양상을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1. 낭만적 사랑 개념의 출현
        먼저, 연애를 사적인 행위(private behaviors)가 아닌 사회적 산물(social products)로 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은 연애가 “다양한 권력의 장안에서 개인들이 주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주지한다(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47). 계몽주의와 산업화의 결과로 개인들은 근대사회에서 자유롭게 연애 및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혼이 각 사회의 관습에 의한 계약으로 사랑과는 관련이 없었던 근대 이전과는 달리, “첫눈에 이끌리는 강렬한 경험으로서의 사랑”이나 “사랑의 완성으로서 결혼”은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Fromm, 1956/2009: 14-15).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를 통해 형성되는 ‘낭만적 사랑’ 개념은 개인 서사(narratives)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육체적 결합과 정신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과 자아의 출현을 가져왔다(Giddens, 1992/2003: 78-79). Giddens(1992)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amour passion의 투사적 동일시를 기반으로 하여, 잠재적 파트너들이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에게 묶이며, 온전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이성애적 결혼 관계를 통한 헌신 및 신뢰와 관련된다(Giddens, 1992). 이러한 낭만적 사랑 개념은 미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내러티브로 작동하고 있다. Swidler(2013)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 부부들은 낭만적 사랑을 열정적 감정의 출현, 인생을 바꾸는 결정, 영구적인 신뢰로 이해하고, 낭만적 사랑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랑의 신화를 구사한다.

        최근 서구사회의 연애와 사랑에 관한 연구들은 온라인 연애 시장의 부상과 함께 변화하는 연애의 관행에 집중해왔다. 서구 대학생들의 연애는 캐쥬얼한 연애(casual dating)나 가벼운 만남(hook-up)(Bogle, 2008; Hamilton and Armstrong, 2009)으로 청년들은 연애 상대를 발견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성관계를 맺는다는 분석이다(Dalessandro, 2018; Illouz, 2013). 이와 같이 자유로운 연애 관행의 등장과 온라인 시장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청년 대학생들이 여전히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Lamont, 2014; Swidler, 2013; Ji, 2018; Shen and Qian, 2023; Yu and Hertog, 2018). 예컨대 미국 여성들은 연애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전통적인 구애(courtship)를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해하고 전통적인 관계성을 협상(negotiation)한다는 것이다(Lamont, 2014). 이와 같이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관계에 대한 희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Ji(2018)의 연구는 교육받은 중국인 독신 여성에 대한 것으로 여성들은 가사 노동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사랑 관념에 기반한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우선시한다. Shen과 Qian(2023)의 연구 또한 일부 중국 청년들이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수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일부 청년들은 평등성에 대한 추구와 함께 전통적 낭만적 연애 개념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연애 관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Lamont, 2014; Ji, 2018; Shen and Qian, 2023; Yu and Hertog, 2018).

      

      
        2. 한국 사회 내 사랑과 연애 관념의 변화
        이성애적 낭만적 사랑 관념은 한국의 연애, 관계와 실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 문화적 틀을 이룬다. 유교 관념이 통치하던 고대 조선 왕조(1392-1910)에서는 성과 감정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었으나, 1900년대 초, 연애에 대한 잡지와 소설이 출판되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개념은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낭만적 열정이 연애 상대의 선택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명시하였고, ‘연애’는 새로운 사회적 행위로 인식되었다(김지영, 2012). 새롭게 출현한 용어로서 '연애'는 남녀 간의 사랑을 개인의 형성에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가족과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하나로 간주하였다(Kwon, 2005). 근대 한국 사회에서 낭만적 감정은 개인이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즉 중매결혼이 아닌 자유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김지영, 2012; 김주은, 2014; Kwon, 2005).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도 낭만적 연애 관념은 한국사회 내 공고히 작동하며 한국 대학생들은 연애를 일종의 통과 의례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Lee, 2005). 대학의 다양한 학과와 동아리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졌으며, 이러한 문화적 만남은 대학생들이 연애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Lee, 2005). 1970년대와 1980년대 청년들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캠퍼스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낭만적 사랑에 대한 찬양을 이어나갔다. 낭만적 시를 읽고 외우거나, 자신의 시를 창작하여 연애 편지를 쓰는 등 낭만적 사랑의 실천은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행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신의 연애 상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연인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은채 한 달에서 일 년 동안 데이트를 지속하기도 하였다(Lee, 2005). 이러한 과거의 관행은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썸”과 비슷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화시대 한국사회에서는 사랑/연애, 성, 결혼이 일치되는 ‘낭만적 사랑’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나(김주은, 2014), 최근 사랑/연애, 성, 결혼은 자율적으로 분리되거나(백진아, 2009; 신혜림, 주수산나, 2016), 연애 비선택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통치(서동진 2009)를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연애는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여겨지고, 결혼은 개인의 스펙과 계층상승을 위한 전략적 실천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연애에 대한 최근의 한국적 논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자기계발 주체”(서동진, 2009) 개념에 주목하여, 친밀성이 변동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안혜상, 2017: 10-11).

        썸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존 연구들과 비슷하게, 연애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의 중요성이 희석되었다고 분석한다(박수현, 2013).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연애는 탈낭만화되었고(박수현, 2013), 썸을 통해 온전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보다 나의 짝으로 선정할 최고의 이성을 찾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안혜상, 2017). 즉 썸에서 주요한 논의는 낭만적 사랑 관념과 배치되는 자기감정과 효용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로서의 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다(안혜상, 2017). 하지만, 사랑과 연애에 대한 기존 규범 – 성역할규범, 연애각본- 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들은 기존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기보다 주체적, 전략적으로 이를 선택하고 협상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양동옥, 김경례 2017; 오세일, 박태진, 2016).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사랑 관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맥락을 바탕으로 여대생들의 “썸”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낭만적 사랑 관념의 협상
        연애와 친밀성에 대한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이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그대로 전시하거나 수용하기보다 그러한 문화적 관념을 협상하는 방식에 주목해왔다(Lamont, 2014; Swidler, 2013). 예컨대, Swidler(2013)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이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고 사회 내에서 확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미국인들이 사랑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고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레퍼토리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불확실한 시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개인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다양한 문화적 레퍼토리와 습관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해야할 필요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Swidler, 1986: 280). Swidler(2013)는 이러한 이유로 불확실한 시기에 개인들이 더 많은 문화적 상징과 의미를 소비하고 창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기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해보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불확실성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기에 청년들은 취업 등에서 생존의 위기를 담지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감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혜상(2017)에 따르면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과 감정을 조정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애를 선택하는 것은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포함한 거래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청년들은 연애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며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애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다양한 자원 - 재정적 수단, 정서적 투자, 시간 - 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연애가 “소비각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와도 연관되어 있다(오세일, 박태진, 2016). 오늘날 연애나 결혼에 대해 투자는 청년들에게 물질적 자원을 소비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안혜상(2017)에 따르면, 감정의 자원 또한 상품으로 변모하였기에 개인들은 감정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자본화, 상품화는 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개인들은 썸을 통해 모호하고 유동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안혜상, 2017). 궁극적으로 청년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방해가 되는 감정적 타격과 좌절, 실망,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애와 친밀성을 조정하는 썸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다(안혜상, 2017; 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2). 소비각본에 따라 실천되는 연애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썸은 연애와 비슷한 것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의 한 방식이다. 또한 썸은 사랑에 대한 전통적 규범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여성들에게 일종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연애와 결혼을 유예당한 청년들에게 유사감정을 제공하는 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양동옥, 김경례, 201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년 여대생들이 썸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해석하는지 분석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발화하는 썸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사회 내 잔존하는 낭만적 사랑 관념과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개인화라는 거시적 배경 속에서 청년 여대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썸을 이야기하며 낭만적 사랑 관념의 추구를 드러내고 그것의 한계를 논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서사는 낭만적 사랑 관념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거나 새로운 사랑 관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낭만적 사랑 관념의 일부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도달할 수 없을 때 이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모습은 개인들이 기존의 문화에 종속되기보다 문화적 서사를 적극적으로 선택, 해체, 균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III.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40명의 여대생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중, 썸의 경험이 있거나 실천 중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응답자 26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개인 심층 인터뷰(individual in-depth interview)는 개인이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를 밝혀내고 사회적 구조의 힘을 이해하기에 유리한 질적방법의 하나이다. 청년 여대생들이 담지하는 연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비대면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기간이 COVID-19의 발발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대안적 방법으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을 위해서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인터뷰 초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단지를 게시하거나 동료 교수들의 추천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들이 모집되었다. 인터뷰 결과가 반복적인 패턴을 가져오는 이론적 포화(saturation)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인터뷰는 종료되었다.

      인터뷰는 모두 줌(zoom)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였는데, 1) 연애 및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2) 연애 관계의 실천과 경험, 3) 결혼에 대한 계획 및 가족과 주변인의 사회적 압력, 4) 한국 사회 내 젠더 평등에 대한 인식, 5) 썸에 대한 경험과 인식2)(썸의 기간, 실천 방식, 썸의 대한 주관적 정의, 썸이 필요한 이유, 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터뷰 내용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에 대한 사항을 모두 고지받았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된 후 녹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터뷰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모든 참여자들은 서울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로 대부분 자신의 부모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산층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세대로 서울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썸과 관련해서 행위자 간 역동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젠더(남성과 여성), 계층(교육, 소득, 자산이 다른 집단)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적(grounded theory) 접근을 통해 진행되었다. 근거 이론은 "사회적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얻어진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것"(Glaser and Strauss, 1967: 2)으로 개념과 개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생성 및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거 이론은 사회적 편견을 넘어 사회적 행위와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정독하고 연애, 특히 썸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미부여를 코드(code)화하는 1차코딩을 진행하였다. 이후, 인터뷰 참여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code)를 묶어 상위 범주(category)로 범주화(categorization)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연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Vivo Pro 12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상위범주인 “썸의 사회적 구성”, “잘 맞는 호환 가능한 상대를 찾는 관계”, 그리고 “설렘과 안정을 제공하는 대안적 관계”라는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하위범주를 바탕으로 추출되었다. 먼저 “썸의 사회적 구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기간이 존재”, “전 세대보다 캐주얼해진 관계”, “과거보다 상호적이어진 관계”라는 하위코드를 가지고 있었으며, “잘 맞는 호환 가능한 상대를 찾는 관계”는 “상처받지 않도록 알아보는 기간”, “연애각본에 따라 서로 알아가는 것”, “고백하기 전에 감정을 예열하는 것”, “서로 취향을 맞추어가는 단계”, “의무감 없이 상대방을 알아보는 기간”, “지향점과 취향을 맞춰보는 사이”, “리스크를 줄이는 시간”, “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만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 “연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돈,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검증하는 것”을 하위코드로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렘과 안정을 제공하는 대안적 관계”라는 상위코드는 “썸의 긍정적 측면”, “설렘을 주는 관계”, “누군가와 썸타고 있다는 표식”, “썸의 매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이”라는 하위코드를 바탕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범주 외에 맥락을 보여주는 범주로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개인화”가 상위코드로 분석되었고, 그 하위코드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자기계발의 시간”, “책읽기, 공부, 진로찾아보기 등 자기관리”, “경제적 비용 등 비용 고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감정소모”, “자기 관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화”는 “취향이 달라 선택이 중요”, “성향이 모두 다름”, “자기랑 성향이 안맞는 사람인지 알아봄”의 하위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1차 코딩을 진행한 후, 썸에 대한 여대생들의 의미부여가 기존의 선행연구 및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관념과 조응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 연구의 독특한 발견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후 여대생들의 연애 및 썸에 대한 내러티브를 낭만적 사랑, 신자유주의적 시대 속에서의 감정관리, 친밀성 연구 등의 이론적 지형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썸에 대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실천이 어떠한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유사하고 실제 생활세계에서 관찰될만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신문자료 및 기타 언론보도를 검토하며 미디어에서 독해되는 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동료학자들로부터 본 연구의 타당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헌신적 관계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바람과 달리 안정적인 연애관계로의 이행은 상당히 복잡하고 성취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연애의 불확정성과 불가능성으로 인해 여대생들은 “썸”이라는 행위가 실천되는 방식을 논의하며 그것의 목적에 대한 다면적인 서사를 구성하였다. 먼저 여대생들의 내러티브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썸의 실천을 비교적 최근에 호명된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뒤이어 여대생들의 서사는 썸이 낭만적 사랑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상처(emotional wounds)와 관계의 종료가 가져올 감정적 취약성(emotional vulnerability)에 대한 방어의 전략으로 썸을 의미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대생들은 연애 행위를 이질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 간의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두 개인 간의 완전한 감정적 일체에 바탕을 둔 낭만적 사랑 관념의 일부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썸의 실천은 연애 상대가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호환성(compatibility)을 평가하는 시기로 인식되었다. 한편, 이러한 호환성이 보장된 연애 상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를 일부 협상(negotiation)하며 썸의 기간 자체를 일종의 설렘과 흥분을 제공하는 대안적 연애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썸의 목적에 대한 여대생들의 상반된 내러티브는 썸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등장한 연애와 친밀성에 대한 합리적 감정관리라는 해석(안혜상, 2017)을 넘어, 여전히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개념의 일부가 파편적으로 개인들의 관념에 잔존하며 개인들이 이러한 레퍼토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썸의 사회적 구성: 최근에 호명된 사회적 실천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청년들의 비연애현상과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 절반은 연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비공식적 관계나 일시적 관계보다 감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응답은 캐쥬얼한 연애(casual dating)나 가벼운 만남(hook-up)이 대학생들 사이에 보편적 관계 맺기 방식이라는 서구의 발견(Bogle, 2008; Hamilton and Armstrong, 2009)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다수는 연애 상대를 발견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팅 앱이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연애시장(online dating market)이 보편화 된 서구의 연애 풍경(Dalessandro, 2018; Illouz, 2013)과 다른 친밀성의 지형을 보여준다. 대신 여대생들은 소개팅을 비롯한 주변의 소개, 그리고 캠퍼스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였다. 한편, 서구사회의 비공식적이거나 가벼운 연애 방식과 일정 부분 조응하는 관계의 하나로 여대생들은 썸에 대해 소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썸을 시도하거나 실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썸의 기간이 개인에 따라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균 2주에서 1개월, 예외적인 경우 6개월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하윤3)은 “저는 썸이라는 기간이 길진 않은 거 같아요. 한 달도 안 되게⋯”라고 대답하였고, 최지현4)의 경우 “음 한 보통은 한달 정도 하는 거 같은 데 또 신중한 애들은 오래 가기도 하더라구요”. 이시연5)의 경우 “빠르면 2주 뭔가 그 진짜 사귀고 싶어서 둘이 만나는 경우에는 2주 정도면 만나는 거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둘 다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정도 설렘이 있어서 사귄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이진주6)의 경우 “애초에 소개팅, 미팅으로 이성적 관계를 전제 하고 만났으면 2~3주 안에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거 같고 100프로는 아니지만...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시작했으면 서로 굉장히 애매하니까 넘어가는 시기가. 썸을 굉장히 오래 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라고 응답하였고, 주선아7)의 경우, “저는 한달 이내인 거 같아요. 왜냐면 한 달 이상 가면 좀 안 좋게 끝난다 그냥 별로 성과가 안난다 이런 의미도 많아가지고 너무 질질 끄는 느낌이니까⋯”라고 응답하며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평균 1개월 이내로 썸의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주선아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썸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양자간에 감정적 불안(emotional anxiety)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예컨대 썸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면 감정적으로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응답이 주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썸은 애초에 남녀 간 이성적 관계 발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관계로의 진입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이상, 소위 어장관리(fishing)로 간주 될 수 있다. 또한 썸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학생들은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정세윤8)은 “번호를 따서 한 명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라고 응답하였고, 최하윤의 경우 “실제 연락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썸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으며, 김하나9)의 경우 “카톡이나 이런걸로 연락하고”라고 응답하여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이 썸의 실천에 중요한 물적조건으로 나타났다(안혜상, 2017).

        썸의 실천과 관행을 논의하며, 많은 참여자들은 썸의 실천이 행위론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과거에 존재해 왔던 행위가 최근에 호명(labeling)된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다시 말해, 썸은 일종의 유행처럼 청년들 사이에 인기를 얻어 붙여진 이름으로, 진지한 연애 관계에 진입하기 전 상대를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이행기는 과거에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박현아10)는 “그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을텐데, 사귀기 전에. 요즘 들어서 썸이란 단어가 생긴지는 좀 됐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 단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 한 명 또한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좀 이게 세대를 구분하는 말이 될 순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좀 좋으면 사귀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빨리한 것 같은데 요즈음은 썸이라는 단어를 거치면서 좀 더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박현아). 

        이러한 응답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대학생들은 구애(courtship)의 관행이 변화되었다는 데 동의하였다. 가장 크게 담지 되는 변화는 이들이 파악하려는 연애 상대의 수와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보았다. 여대생들은 썸의 관행을 1970-1980년대의 관행과 비교하며 전체적으로 연애 상대의 선택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해졌음을 이야기하였다. 한 사람을 급히 선택함으로써 헌신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시간관리, 재정 습관, 취미, 가치관,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등 다양한 기준을 들어 연애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년 대학생들이 독점적인 연애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과정이 복잡해진 것은 온라인 연애시장의 확산(Illouz, 2013)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한국 여대생들의 서사는 청년들이 독점적 연애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조금 더 복잡한 요소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썸에 대한 여대생들의 서사는 낭만적 사랑개념이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예로 대학생들은 남녀 간 만남을 친구 관계나 인간 간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인식하기보다, 낭만적 연애 관계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영경11)은 “한국 사회가 너무 이성애 중심주의여서 더 연애를 강조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 둘이 손잡고 다니거나 남자 둘이 그렇게 다니면 의심 안 하잖아요. 여자끼리는 팔짱끼거나 손잡고 다녀도 아 쟤네 사귀는구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하는데, 여자랑 남자랑 밥만 몇 번 먹으면 ‘어 쟤네 썸타나’ 이런 소문이 학교에 다 나니까. 저도 남자인 이성친구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주연12)은 “썸이라는 과정이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관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여기에도 연애각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암묵적으로 금기시된다거나...썸으로 만날 때에는 친구 관계가 아닌 이성간으로 이해된다거나...”라고 응답하며 남녀 간의 만남을 인간 간 관계라기보다 이성애적 관계로 규정하는 문화적 맥락이 작동함을 이야기했다. 영경의 예와 같이, 대학생 남녀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잠재적인 연인관계로의 이행기로 인식되고 로맨스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한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관념은 남녀 간에 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독점적 연애관계의 잠재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성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간 만남을 이성애적 연애관계로만 허용하였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온 이성애적 낭만적 사랑 개념은 일부 잔존하거나 변형되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썸이 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서로 잘 맞는 호환 가능한 상대를 찾는 관계
        먼저 여대생들의 서사 중 지배적인 것은 썸이 사랑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여대생들은 썸의 기간을 통해 독점적이고 헌신적인 관계가 종료된 후 마주하게 될 감정적 상처를 피하고 청년으로 성취해야 할 생애 과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감정관리를 위해 썸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안혜상(2017)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시대 청년들의 감정관리는 연애라는 행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감정적 손상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연애가 상당한 감정적, 시간적,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배경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 연애는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다른 자원을 함께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일종의 “소비각본(consumption script)”을 따를 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오세일, 박태진, 2016). 인터뷰 참여자인 강해리는 썸의 목적이 연애가 종료 후 경험하게 될 감정적 비용(emotional cost)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또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어나갔다.

        
저는 사귄 그런 관계가 확정이 되면 어쨌든 둘 사이에 무언에 약속 같은 게 생긴 거 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처를 주면은, 저는 그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뭔가 맞는지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내가 과연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상처도 있고.. 그거는 감정적인 거, 실망감. 왜냐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더 크고 근데 이미 관계가 형성된 뒤에는 그걸 막 되돌리거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김진영13))

        진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불확실하고 모호한 썸의 단계는 개인이 잠재적인 상처를 예방하며 상대를 지켜보기 위한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 여대생들은 연인 관계 이후에 경험할 감정적 고통을 예상하고 연애의 상처가 가져올 도미노효과에 대해 우려하였다. 많은 여대생들은 이별 후 감정적 손상으로 인해 자아의 해체와 일상생활의 붕괴를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하였고, 일상적 대학생활로서 학업, 과제, 또는 다른 개인적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던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성인기 이행을 모색하고 성취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에게 연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만든다. 여대생들은 연애가 많은 감정소모와 자기 변화를 요하는 것으로 자기계발하는 시간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최지현은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감정을 들이고 힘들어할지 아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더 있는 때에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시연은 “보통 자기계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책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자기 진로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이런 시간이 (연애를 하면) 많이 부족했고..”, 김태주14)의 경우 “(연애를 하면) 경제적 비용도 분명히 있고 식단도 연애를 하면 굉장히 많이 바꿔야 하고, 저는 연락같은 거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진짜 자는 시간까지 ‘나 잔다’라고 말을 하고 자야 되고”라고 응답하며 연애가 가져오는 감정소모와 그것과 맞바꾸어야 하는 자기관리 및 일상의 소중함을 논의하였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며 커리어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나가야하는 청년들에게 연애는 부차적인 것, 리스크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안혜상, 2017), 썸은 만에 하나 마주하게 될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썸은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져올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인 것이다.

        감정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예컨대, 박준하15)는 “저는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데 그런 친구들 보면 저처럼 다 아이돌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연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 좀 하거든요. 연애를 했을 때 제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관계 맺는 거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하지 약간 연애를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헤어지면 관계를 끊게 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귀었을 때 깊게 좋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관계를 끊는 와중에 힘든 게 있었어 가지고. 근데 아이돌은 그냥 내가 좋아하다가 말아버리면 되는 거 잖아요...”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관계를 끊을 일이 없는 것이기에 상처를 입거나 입힐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서로 간에 소위 ‘타격감’이 적다는 것이다. 연애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사귀는 동안 만큼은 상대는 적어도 자신의 편이고, 그것의 부재는 일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대생들은 이별 후 대상 부재가 자신의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면서 쉬운 이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퍼 단계로 썸의 기간을 이해한다. 준하가 “애정이 주는 긍정적인 큰 힘이 있고 이를 주고받지만, 이별 후 힘에 부치는 많은 일들이 다가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관계의 단절은 개인에게 낯설고 힘든 감정의 연속을 안겨준다. 연인 관계에서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 정체성을 발견하고 강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급작스러운 종료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상처와 취약성에 대한 서사는 이전 연구들과 일부 일치하면서도 차별점을 갖고 있다. Illouz(2013)는 온라인 연애 시장의 등장과 이로 인한 연애 후보자의 범람이 감정적 상처(emotional wounds)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애 후보자의 범람과 연애 쇼핑화로 인한 상처 보다, 신뢰와 독점에 기반한 낭만적 사랑의 해체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걱정하며 감정적 서사를 펼친다. 즉, 자기노출로 인한 피로감과 연애 종료 후의 고통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안혜상, 2017), 이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자기 관리 주체의 불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썸을 선택하는 것이다. 썸은 연애에서 요구되는 감정부담, 즉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시켜 공유해야한다는 피로감과 헤어질 경우의 감정소모를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선택지이다(안혜상, 2017). 생존주의적 감정을 가진 한국 대학생들(김홍중, 2015) 에게 연애 감정은 이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감정을 상품이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 신자유주의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안혜상, 2017). 취업 자체가 어려워졌지만, 취업 이후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전통적 의미의 성인기 이정표인 고등교육,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기획이 어려워진 시기에 청년들은 사랑이 사치스러운 목표라고 여긴다. 이와같이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신뢰와 독점에 기반한 낭만적 연애는 사치스러운 목표이며, 썸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대학생들에게 현실적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썸의 또 다른 목적은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기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즉, 상대와 취향,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고 잘 맞는지 확인하는 호환성(compatibility)점검의 기간이 된다. 한 참여자인 서민지16)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조금 연애할 때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진짜 다른 거 같긴 한데 저는 확실할 때 연애를 하는 걸 좋아해서 사람 간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하고 좀 그러니까 약간 연애라는 것도 그냥 둘이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최소한 그런 준비가 됐는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맞춘 거는 음⋯ 저는 예를 들어 밥 뭐 그 사람이 어떤 밥을 좋아하면 반주를 하는 걸 좋아하면 저도 그걸 맞췄던 거 같고 대화하는 방식에서 사소한 걸 많이 맞추게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여자애들이 맞추는 거는 좀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좀 세심한 걸 많이 맞추다 보니까 알아채기 힘든 게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서민지)

        민지의 사례와 같이 여대생들은 서로의 소통 방식, 식습관, 시간 관리 등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경험을 들으며, 상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바꾸는 것을 일종의 “희생”으로 보았다. 이러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이로 인한 연애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대생들은 상대방과 취향을 맞추어 보고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민지와 비슷하게, 이영경은 “너무 급하게 사귀면...결국 연인 관계도 하나의 감정을 교류하고 추억을 쌓는 건데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상처랑 경험보다는 시간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크게 들 것 같아서요⋯”라고 하였고, 김진영은 “저는 사귀는 관계는... 둘 사이에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생긴 거 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처를 주면 저는 그게 훨씬 더(타격감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뭔가 맞는지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내가 과연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고..”라고 응답하였다. 진영이 “연인관계는 둘 사이에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이 생긴 것”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여대생들은 낭만적 사랑 개념의 일부로 두 사람의 완전한 감정적 일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서사를 펼쳤다(Giddens, 1992). 이는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긴밀하고 완전한 감정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대생들은 음식 취향, 소통 방식, 시간 관리, 취미, 정치적 및 종교적 관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를‘잘 맞추어야할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과 선호를 가진 개인들의 출현이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을 가져온다고 여겨졌지만(Giddens, 1992),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취향과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이를 ‘맞추어’ 합일에 이룰 필요가 있다는 서사가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각 개인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것들을 맞추어 보고 적응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적, 감정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첫눈에 반함으로서 상대에게 맞추고 적응하려는 전통적 개념의 낭만적 사랑이 점차 의문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완전한 감정적 일치를 이루는 것을 바람직한 사랑으로 의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낭만적 사랑 관념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연애에 대한 연구는 신성하고 순수한 감정을 바탕으로 두 사람만의 소우주를 만드는 것을 절대시하는 청년들의 사랑법을 보여준다(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심리적 연결에 기반해 두 사람 간의 일치를 열망하는 이러한 태도는 이성애적 낭만적 사랑 관념과 잇닿아 있고, 낭만적 사랑 관념이 그 자체로 신화화되어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widler, 2013). 따라서 썸이라는 행위는 여대생들이 낭만적 사랑의 추구와 함께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 때 마주하게 될 감정적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호환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3. 감정적 설렘과 안정을 제공하는 대안적 관계
        마지막으로 여대생들은 썸의 목적이 일시적으로 즐거운, 설렘과 스릴을 주는 관계라고 인식했는데 썸의 관계가 그 모호함과 달리 역설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썸은 여대생들이 적어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으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대안적 형태의 연애(quasi romantic relationship)라는 것이다. 개인 간의 취향과 선호가 다변화되고 신자유주의적 압력이 거세지며 대부분의 청년들은 ‘서로 잘 맞는’ 연애상대를 찾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대생들은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연애 관계를 시작하려는 동기 자체가 부재하며 대신 썸이 제공하는 흥분, 설렘, 스릴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최파랑17)은 “썸을 통해서 돌처럼 굳어 있던 내 심장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할까요. 물론 썸은 아주 잠깐으로 끝났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파랑의 인터뷰 내용은 단기적인 관계 자체가 제공하는 흥분, 스릴, 즐거움의 감정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썸의 매력을 소개하였다.

        
어 저는 썸이 막 싫고, 길고, 짜증나고 그렇다기 보다는 그것만의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불안하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뭔가 약간 서로 마음을 약간 주고 그런 거니까. 그것만의 매력도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한민경18))

        썸의 시간이 청년들에게 불안정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여성들은 썸의 긍정적 기능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이를 협상(negotiation)하는 과정으로서 썸이 대안적 관계를 제공해준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썸이 서구 사회의 캐주얼한 연애(casual dating)나 가벼운 만남(hook-up)과 유사한 관행으로 흥분, 모험, 스릴, 즐거움의 감정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연애와 같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밀착되어 일체의 생활을 보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썸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무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진영은 "썸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건..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볍고 즐거운 관계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응답하였고, 현서인19)은 “썸은 설렘인 거 같아요. 날 좋아하는지, 그렇다면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관계에서 썸이... 일단 썸 타기 시작하면 받은 메시지, 이모티콘 하나에서도 숨은 의미를 찾고 보고 그러는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서 알 수 있듯, 여대생들은 썸의 짜릿함과 흥분, 설렘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된다고 보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신뢰와 독점에 기반한 연애가 유지에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김진영은 공식적인 연애관계에서 개인들이 상대에게 높은 수준의 감정 투자를 해야하고 그러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애는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다른 참여자인 하연정20)도 “연애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애인으로서 지정이 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 맺어서 뭔가 서로에게 큰 의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요시되는 관계인데 반해서 이제 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지 확신을 할 수 있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의무랑 부담은 없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인 거잖아요”라고 언급하였다. 즉,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지속적인 소통과 감정적 연결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공유라는 양자간의 약속이 의미화된 관계이고, 이것의 미충족은 다시 감정적 피로와 상처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일상을 공유해야하는 기대감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개인들은 감정적 상처와 피로를 경험한다. 따라서 일부 여대생들은 이러한 헌신적인 관계가 높은 수준의 헌신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감정적 피로를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썸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전통적 젠더 규범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들에게 전략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양동옥, 김경례, 2017). 즉, 연인 간에 성적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던 여성들은 썸이 가벼운 친밀감을 주고받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양동옥, 김경례, 2017).

        이러한 심리적 무게의 차이로 인해 청년들은 썸을 더 손쉬운 것으로 간주하고, 언제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해리는 “네 근데 썸이라는 기간과 그 후에 기간은 심적으로도 무게가 다르니까. 뭐 그럴 때는 뭔가 썸일 때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연정 또한 “뭔가 사귀는 기간일 때 보다는 심정적으로 부담이 덜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해리와 연정의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대생들은 썸의 실천을 더 가벼운 것으로 접근하고, 타인과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대생들은 썸의 관행이 역설적으로 현재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표식이며, 이러한 표식 자체가 일정한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예컨대 선아는 "[썸의 관행은]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분위기와 상황들인데 그냥 거기에 말을 붙인 거 같아요. 그냥 그 단계에 대해서도 뭔가 자격을 부여하고 싶어서? 그냥 그런 말을 안 붙이면 남남인데 썸녀, 썸남 이러면 자기 사람처럼 되잖아요.”라고 응답하였다. 썸을 통해 대학생들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지하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썸의 또 다른 기능이 일시적으로 즐겁지만 역설적으로 안전한 감정을 제공하는 대안적 관계라고 보았으며, 이는 낭만적 사랑의 성취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개인들이 이에 대한 협상(negotiation)으로 썸의 기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여대생들이 썸의 목적에 대해 의미화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낭만적 사랑 개념이 잔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여대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주얼한 연애(casual dating)나 가벼운 만남(hook-up)(Bogle 2008; Hamilton and Armstrong 2009)보다는 감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며 독점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많은 여대생들은 서구의 청년들과 달리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해 온라인 연애 시장이나 온라인 데이팅 앱(online dating application)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Dalessandro, 2018; Illouz, 2013). 온라인 연애시장이 보편화 된 서구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낭만적 사랑개념의 일부가 신화화되어 개인의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한 가운데 여대생들이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새로운 연애 관행을 통해 사랑을 협상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Swidler(1986; 2013)에 따르면 개인은 다양한 문화적 프레임을 도구상자(cultural toolkits)삼아 자신의 행위와 실천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여대생들이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불확실성, 자기 정체성과 선호를 중시하는 개인화된 배경, 그리고 낭만적 연애 관념이 잔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썸의 실천을 정당화하고 이해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썸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썸의 목적을 위해 여대생들은 다양한 서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여대생들은 썸이 연애관계 해체 이후 자신이 경험할 상처를 예방하는 단계로, 이를 위해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찾는 과정이라고 의미화하였다. 대학생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피하고 자신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는 연애가 대학 교육의 성취,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대외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대생들은 썸의 실천이 잠재적인 연애 상대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음식 취향, 의사소통 방식, 시간 관리, 가치관, 정치적 종교적 신념 등 개인적 취향을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호환성은 두 사람이 감정적 합일과 일치라는 낭만적 연애 관계의 성취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여겨졌다. 한편, 호환성이 보장된 연애상대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썸 그 자체를 흥미, 스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안적 연애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함께 개인적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개인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썸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의 안정감을 주는 관계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연애와 낭만적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전 연구들은 청년들의 비연애 의향과 썸의 실천이 감정적, 물질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과 같은 삶의 목표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혜상, 2013).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여대생들의 서사는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낭만적 사랑 관념의 작동이 대학생들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이 다양해진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보다는 일치하는 상대와 연애관계를 시작함으로써 감정적 합일과 낭만적 사랑을 수월하게 성취하려는 선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개인화로 낭만적 사랑의 성취가 불가능해지는 순간 여대생들은 썸 그 자체를 의미있는 대안관계로 인식하며 다양한 의미의 사랑을 선택하고 낭만적 사랑을 협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그것이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연인관계로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함,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논의하며 그것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장기적 관계성을 탈각한 유동적 관계라고 분석한다(김정영, 이정민, 이소은, 2014; 박소정, 2016; 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 안혜상, 2017; 이정규, 2019; 최성호, 2020).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썸의 모호함과 애매함, 가변성에 주목함으로써 썸 그 자체가 낭만적 사랑과 결별한 것으로 특징짓고, 그안에 내재 된 낭만적 사랑 관념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도정하고 있다. Swidler(2013)가 그의 책에서 낭만적 사랑 관념이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고 낭만적 사랑 내러티브가 개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 관념은 실제로 복잡한 지형을 이루며 혼종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썸과 같은 새로운 친밀성의 실천 방식이 하나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로의 단선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썸이라는 실천을 통해 전통적, 낭만적 사랑 관념이 어떻게 협상되며 일부 잔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연구로는 랜선연애, 동거 등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며 그것이 전통적 관념을 얼마나 반영하고 어떠한 협상의 전략이 동원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세대는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과거와 같이 가족구성을 필수적이거나 성인됨의 이정표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담론적인 차원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들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며, 자녀 출산과 양육은 자기실현에 절대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썸을 비롯한 연애와 친밀성의 추구는 하나의 사회적 관계맺기와 상호작용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에게 의미있는 생애 사건(life event)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관계 형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의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피로감이 높아진 현대인들에게 친밀성을 제공하는 연인과 자신에게 의미를 제공하는 타인은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것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세대, 특히 여대생, 의 시각을 바탕으로 썸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조망하였으며 이는 한국사회가 다양한 관계 맺기와 공동체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그 표본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졸업생 및 고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들의 연애 및 사랑에 대한 태도와 실천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연애, 성관계, 동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살펴보는 것은 낭만적 사랑개념의 변동과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영향력, 그리고 개인화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남성 대학생들은 또 다른 맥락에서 연애와 썸의 의미를 구성할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남성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썸에 대한 서사가 남성과 여성 간에,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계층, 지역 집단 간에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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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서사(Narrative)는 장소(scene), 사건(events), 그리고 인물(chateracts)로 구성된 이야기로 이러한 서사는 실제 사회 현상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이들은 의미를 생성(meaning-making)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행위나 사건의 의미(meaning)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한가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작동해야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서사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Loseke, 2021).
      

      
        2) 실제 연구에서 질문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썸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썸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썸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함께 하는가? 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을 수 있는데 최근 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최하윤(가명), 썸의 경험 있으며 연애중, 1999년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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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진주(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9년 출생.
      

      
        7) 주선아(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9년 출생.
      

      
        8) 정세윤(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9년 출생.
      

      
        9) 김하나(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8년 출생.
      

      
        10) 박현아(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8년 출생.
      

      
        11) 이영경(가명), 썸의 경험 있으며 연애중, 1999년 출생.
      

      
        12) 신주연(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9년 출생.
      

      
        13) 김진영(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8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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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파랑(가명), 썸의 경험 있음, 1998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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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현서인(가명), 썸의 경험 있음, 2000년 출생.
      

      
        20) 하연정(가명), 썸의 경험 있음, 2000년 출생.
      

    

    

  
    
      References
      
        
          	
          	
        

        
          	
            
              1.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329-372.
        

        
          	
            
              2. 
            
          
          	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나’의 성장과 경험으로서의 연애의 재구성: JTBC<마녀사냥> 분석을 통해 본 청년 세대의 연애 담론의 풍경. 미디어, 젠더 & 문화, 29(3), 45-81.
        

        
          	
            
              3. 
            
          
          	김주은 (2014).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연애 담론과 양식: 연애 상품의 체계와 테크놀로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지영 (2012). 연애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2(2), 127-135.
        

        
          	
            
              5.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6. 
            
          
          	박소정 (2016).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 2008년 이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재현을 통해 본 연애.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173-217.
        

        
          	
            
              7. 
            
          
          	박수현 (2013). 연애관의 탈낭만화-1970년대 ~ 2000년대 연애소설에 나타난 연애관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87-119.
        

        
          	
            
              8. 
            
          
          	박은지 (2021). 낭만적 연애의 쇠퇴와 공동체적 사랑의 부상: <이번 생은 처음이라>, <멜로가 체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8, 289-320.
        

        
          	
            
              9.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107, 204-224.
        

        
          	
            
              10.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 하는 주체의 탄생. 서울: 돌베게.
        

        
          	
            
              11. 
            
          
          	신혜림, 주수산나 (2016). 고학력 결혼적령기 커플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미 및 젠더 정체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77-98.
        

        
          	
            
              12. 
            
          
          	안혜상 (2017). 신자유주의시대 청년세대 친밀성의 재구성, “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 석사학위 논문.
        

        
          	
            
              13. 
            
          
          	양난미, 이선민, 문희운 (2020). 대학생의 연애 비선택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회 논문지, 20(4), 616-628.
        

        
          	
            
              14. 
            
          
          	양동옥, 김경례 (2017). 대학생들의 ‘썸 문화’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과 양가적 행위성, 젠더와 문화, 10(1), 83-120.
        

        
          	
            
              15. 
            
          
          	오세일, 박태진 (2016). 대학생의 연애와 행복: 문화 레퍼토리로서 사랑, 진정성과 성찰성. 사회이론, 50, 207-248.
        

        
          	
            
              16. 
            
          
          	이승연 (2022).‘남의 연애에 과몰입 중입니다’...연애 프로그램 전성시대. 매일경제,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932598, , (2022. 10. 21)
        

        
          	
            
              17. 
            
          
          	이정규 (2019). 썸타는 것이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조건 분석. 철학적분석, 41, 61-80.
        

        
          	
            
              18. 
            
          
          	임국희 (2020). ‘비연애’ 담론이 드러내는 여성 개인 되기의 열망과 불안:〈계간홀로>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5(4), 111-154.
        

        
          	
            
              19. 
            
          
          	최성호 (2020).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사상, 78, 67-109.
        

        
          	
            
              20.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29.
        

        
          	
            
              21. 
            
          
          	Bogle, K. A. (2008). Hooking Up.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2. 
            
          
          	Dalessandro, C. (2018). Internet Intimacy: Authenticity and Longing in the Relationships of Millennial Young Adults. Sociological Perspectives, 61(4), 626-641.
			[https://doi.org/10.1177/0731121417753381]
		
        

        
          	
            
              23. 
            
          
          	Fromm, E. (1956).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2009.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4.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황정미, 배은경 역. 2003.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 물결.
        

        
          	
            
              25. 
            
          
          	Glaser, B. G. & Anselm L. 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Theory. New Brunswick, NJ: Aldine Transaction.
        

        
          	
            
              26. 
            
          
          	Hamilton, L, & Elizabeth A. A. (2009). Gendered Sexuality in Young Adulthood: Double Binds and Flawed Options. Gender & Society, 23(5), 589-616.
			[https://doi.org/10.1177/0891243209345829]
		
        

        
          	
            
              27. 
            
          
          	Illouz, E. (2012). Warum Liebe weh tut: Eine soziologische Erklärung. 김희상 역. 2013. 사랑은 왜 아픈가. 돌베개.
        

        
          	
            
              28. 
            
          
          	Ji, Y. (2015).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Leftover” Women in Shanghai.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057-1073.
			[https://doi.org/10.1111/jomf.12220]
		
        

        
          	
            
              29. 
            
          
          	Kwon, B. (2005). The Paradoxical Structure of Modern “Love” in Korea: Yeonae and Its Possibilities. Korea Journal, 45(3), 185-208.
        

        
          	
            
              30. 
            
          
          	Lamont, E. (2014). Negotiating Courtship: Reconciling Egalitarian Ideals with Traditional Gender Norms. Gender & Society, 28(2), 189-211.
			[https://doi.org/10.1177/0891243213503899]
		
        

        
          	
            
              31. 
            
          
          	Lee, S-A. (2005). The Changing Culture of Couples on Campus. Coffee Shops in the 70s and 80s? Nowadays?” September 5. Chu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32. 
            
          
          	Loseke, D. R. (2021). Narrative as Topic and Method in Social Research, 61,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4135/9781071938928]
		
        

        
          	
            
              33. 
            
          
          	Shen, Y, & Qian, Y. (2023). How to Find Mr/Miss Right? The Mechanism of Search Among Online Daters in Shanghai.” Journal of Family Issues Online First https://doi.org/10.1177/0192513X231155603
			[https://doi.org/10.1177/0192513X231155603]
		
        

        
          	
            
              34. 
            
          
          	Swidler, A. (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3-286.
			[https://doi.org/10.2307/2095521]
		
        

        
          	
            
              35. 
            
          
          	Swidler, A. (2013). Talk of Love: How Culture Matter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6. 
            
          
          	Yu, W-S, & Hertog, E. (2018). Family Characteristics and Mate Selection: Evidence From Computer‐Assisted Dating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3), 589-606.
			[https://doi.org/10.1111/jomf.12473]
		
        

      

    

    

  OEBPS/images/big_79_0.jpg
ameTRE S

AN
=
IS t-2

FORUM FOR YOUTH CULTURE

1

(3293 25 g A7 2]
=&

® 3RS Qope)
“we] @23 715l e A A

© A0 Azkei S ) sl Welsiel el
Shrelat bl Sle DA YT
i - 2012
© Susmsua gy gl o0 v
UED - HRE
2ohEE Stele gobyarel it

© st 3 Ao
afe] A

ol
(z
AAY & FEE Y
REERE R 2Hig

R 2ERARL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